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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식스가 돌아왔다…체대생 러닝화서 패션 '잇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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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마라톤화·배구화·야구화 등 스포츠 전문 신발을 생산하며 '체대생이 신는 신발'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아식스 운동화가 MZ세대를 사로잡으며 패션 '잇템(꼭 있어야 하거나 갖고 싶어하는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식스 운동화는 10만원 미만의 가격(협업 제품 제외)과 화려한 디자인과 색, 편안한 착화감으로

MZ세대의 선택을 받고 있다.

아식스가 최근들어 MZ세대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여간 건 2018년 불가리아 태생의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부터다.

키코는 아식스의 대표 러닝화 '젤-님버스20'을 새롭게 해석, 메시와 인조가죽을 사용하고 경량 미드솔 플라이트 폼을 적용해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아식스는 '패션피플' 사이에서 서서히 입소문을 탔고, 기존 '체육을 위한 운동화'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이후 지난해 아식스는 키코를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로 영입, '키코 코스타디노브팀'을 꾸려 '젤 카야노', '젤 님버스', '젤 소

노마', '젤 1130' 등의 4가지 콜렉션을 선보였다. 키코 팀은 '젤 1130'을 끝으로 아식스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 직을 내려놓았

다. 

최근에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아식스 운동화를 추천하면서 대유행 대열에 올라섰다. 

주우재, 인스턴트펑크 등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들이 평소에 자주 신는 운동화로 아식스 '젤 1090', '젤 소노마 12-50' 등의 모

유명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와 협업

주우재·인스턴트펑크 등 유명 인플루언서 '픽'



델을 꼽았다.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 외에도 다양한 패션 유튜버들이 최근 가장 인기 높은 운동화 브랜드로 아식스를 선택,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다. 

리셀 시장에서도 아식스 운동화는 인기다. 

리셀플랫폼 '크림'에서 앤더슨 벨과 콜라보 한 '젤 1090 글레이셔 그레이 실버'는 최근 89만9000원에 거래됐다. 이 제품의 발

매가는 13만9000원이다. 

아이앱 스튜디오와 콜라보 한 '젤 벤쳐6' 모델도 70만원에 거래됐다. 발매가 14만9000원보다 약 4.7배 비싸다. 'I4P 젤 1130

밍크 글레이셔 그레이(발매가 12만9000원)'는 최근 57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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